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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 우리를�지키시고�보호하시며�선한�길로�인도하시는�하나님을�찬양합니다.� 우리�가족이�

� � � � 어려운�상황�가운데도�하나님을�의지할�수�있도록�도와주세요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환란과�핍박�중에도� (새찬송가� 336장)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시편� 71편� 1-16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시인은�고난과�환란�등� 곤경에�빠졌을�때� 누구를�의지해야�한다고�이야기합니까?� (1-3절)

� � 시인은� ‘내가�주께�피하오니’라고�고백하며�곤경의�상황에서�하나님을�의지한다고�외칩니다.� 이� 고백�속에�

하나님의� 약속을� 확신하는� 시인의� 믿음이� 드러납니다.� 고난과� 환란의� 상황에� 있을� 때� 우리도� 자신의� 힘과�

경험보다� 먼저� 하나님을� 의지해야� 합니다.� 하나님을� 아버지라고� 고백하는� 성도들은� 마땅히� 아버지를� 믿고�

의지합니다.� 그러면� 아버지이신� 하나님께서� 믿음으로� 고백하는� 자들에게� 숨을� 바위가� 되어주시고� 반석과� �

요새가�되어�주십니다.� 온� 가족이�돌아가면서�하나님께서�각자에게�어떤�분인지�고백하며�기도해봅시다.�

� � 2)� 시인은�왜� 주님이�자신의�소망이라고�고백합니까?� (5-6절)

� � 시인은� 어머니의� 뱃속에� 있었을� 때부터� 철부지� 어린� 시절을� 지나� 자라오기까지� 하나님께서� 자신을� 택하

시고� 보호하셨다고� 고백합니다.� 또� 이러한� 하나님께서� 지금도� 역시� 자신을� 악한� 사람들과� 불의한� 자들로부

터� 보호하시고�자신의� 소망이� 되어주신다고�고백합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우리의� 유일한� 소망이십니다.� 우리는�

고난�중에도�하나님을�바라보고�의지하며�살아가야�합니다.� 하나님께서�우리의�소망이시기에�우리는�어려움�

속에서도�감사할�수� 있고�고통�가운데서도�기뻐하며�찬양할�수� 있습니다.� 온� 가족이�함께� “하나님께서�우리

의�소망이시다!”라고�크게�세�번�고백해봅시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